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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_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11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래문화재단, 장생포문화창고 한·중·일 현대미술 비엔날레급 작가 전시

미술 애호가·컬렉터 관심 집중

- 11월 15일부터 오픈 행사 국내외 미술 관계자 대거 참석…

12월 19일까지 장생포문화창고에서 한·중·일 작가 10명 100여점 작품 무료 관람 -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운영하는 장생포문화창고에서는 지난 15

일, 오픈 전부터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한·중·일 비엔날레급 작가들의 

전시회 오픈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이번 전시의 해외 커미셔너이자 베이징 상상국제미술관 예술총감독

인 조지강 작가를 비롯하여 장효몽(중국 서안미술대학 영상동화미술설계학과 조교수), 츠

부라 카메모토 등 중국과 일본에서 온 작가들과 김진열, 박야일, 유성숙, 이달비, 이주

영, 황승우 등 한국 측 전시 참여 작가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최영수(삼두미술상 운영

위원장, 삼두종합기술 대표), 손일정(홍익여성화가협회 회장), 어명자(아트비전 부회장), 

김태곤(JS갤러리 대표), 이우철(씨네마서울 회장), 박영조(여성비엔날레 전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한중일 미술 교류의 새로운 출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전시에 대해 조지강 작가는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멋있는 기획 전시의 첫 



깃발을 올린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이 전시의 바통을 중국과 일본에서 이어받아 

실력있는 작가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전했으

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마츠모토 다카시(오키나와 현립미술대학 미술공예학부 교수) 작가는 “이번 행사를 계

기로 한중일 작가들의 미술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면서 “국제 전시의 어

려움을 이겨내고 한·중·일 작가들의 수준급 작품 전시를 선보인 고래문화재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오픈 이후 전시장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과 콜렉터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

지고 있으며, 주말에는 특히 많은 단체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다.(관람 시간 10:00 

~ 21:30 / 무료 관람)

※문의 : 공연예술팀 052-226-1993 / 전시 담당자 유현석 010-****-885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공연예술팀(☎ 052-226-19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